
「울지마 톤즈」이태석 신부의 마지막 선물

우리 시대에 이태석 신부는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 감동을 넘어 우리의 삶에 그를 되살리는 길은 무엇

인가? 그것이 이태석 신부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다. 

「울지마 톤즈」의 감독 구수환 PD는 영화 상영 이후 수많은 곳을 다니며 강연을 했다. 그곳에서 구수

환 PD는 한 신부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았다. 학생과 직장인, 진

보와 보수, 군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 기업들 그곳의 사람들은 모두 이태석 신부의 삶을 통해 자신

을 변화시키고 싶어했다. 이태석 신부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

게 그 길을 걸어갈 지도를 남기지 않았다. 가고 싶지만 가야할 길을 몰라 우리는 목적지만 받아들고 헤

매었다. 구수환 PD는 이태석 신부의 삶을 통해 바뀐 자신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 수많은 강연에서 만

나 본 사람들을 통해, 그 지도를 완성했다. 구수환 PD는 이태석 신부의 감동적인 삶에서 좌표 잃은 청

년, 허울과 위선의 리더, 그리고 갈등에 휩싸인 대한민국을 치유할 메시지를 찾아냈다. 그 메시지가 바

로 이태석 신부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다. 

「울지마 톤즈」의 감독 구수환 PD가 펼치는 영화보다 진한 감동

『울지마 톤즈, 그 후… 선물』은 「울지마 톤즈」의 감독 무삭제판이라고 할 수 있다. 운명적으로 시작된 

구수환 PD와 이태석 신부의 인연,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아프리카 톤즈로 가기 위

인터넷 서점 예스 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에서 예약판매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약판매 기간 중에는 영화 DVD(60분 축약), 추가 적립금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구수환 _KBS PD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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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마 톤즈」의 구수환 감독이 당신께 드리는
이태석 신부의 마지막 선물

,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마음의 선물이 하나가득인데 이렇게 또 선물을 남기셨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을 닮고 싶습니다. - 김미화(방송인)

이 책은 이태석 신부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 유흥식(주교, 천주교 대전교구장)

또 울고 말았습니다, 당신을 만날 때면 언제나 이렇게 되고 맙니다. 뜨겁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태석 신부님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 이금희(방송인)



한 고달픈 여정, 톤즈의 참혹한 실상, 톤즈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에서 발견하는 이태

석 신부의 유산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특히 톤즈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긴박함과 

톤즈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중심은 사람이다. 이태석을 만났던 사람들, 그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를 닮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의 삶에서 새로운 희망을 본 사람들, 한 번도 울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을 위해 『울지마 톤즈, 그 후… 선물』은 씌어졌다.

냉철한 저널리스트 구수환 PD, 감동을 이야기하다

매캐한 화약 냄새, 자욱한 포연, 아비규환의 전쟁터에서 구수환 PD는 마이크를 잡았다. 코흘리개 어린

아이에게까지 사람을　죽이라고 가르치던 내전의 현장에도 구수환 PD가 있었다. 동티모르, 체첸, 팔

레스타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구수환 PD가 다닌 곳이 그러했다.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에서 그

는 인간의 이성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고민했다.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았다. 피를 흘리지 않아도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호소할 길 없는 억

울함을 가지고 사람들은 구수환 PD를 찾았다. 그들이 풀어 놓는 건 눈물 보따리였고 아무도 자신의 이

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외로움이었다. 시사․고발 프로그램 「추적 60분」의 책임프로듀서 

구수환 PD는 그렇게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맸다. 

그런 그가 이태석 신부를 만났다. 의심하고 따져묻고 파헤치던 구수환 PD가 이태석 신부의 삶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남긴 톤즈에서 눈물을 흘렸다. 차디 찬 이성으로 무장한 PD의 가슴을 녹여버

린 신부 이태석, 20여 년 방송 생활에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도, 톤즈 어린 아이의 눈물을 마주하지 못

하고 고개를 돌린 것도 처음이었다. 

「울지마 톤즈」가 바꾼 첫 번째 사람은 구수환 PD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꽃이 될 수 있음을 믿지 않았

다. 그러나 이태석 신부의 삶을 통해 그것을 믿게 되었다. 구수환 PD의 마음이 뭉클해졌다. 영화를 본 

사람들의 마음도 뭉클해졌다. 대한민국이 뭉클해졌다. 잊혀지지 말아야 할 감동이었다. 

『울지마 톤즈, 그 후… 선물』의 저자 구수환

구수환은 1986년 KBS에 입사했다. 「추적 60분」, 「세계는 지금」, 「KBS 일요스페셜」을 제작해온　시

사·고발분야　전문가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최초공개 오사마 빈라덴은 왜 알자지라 TV를 선택

했나', '종군기자 그들이 말한다', '현지보고-피로 물든 예루살렘', '공옥진, 누가 나의 슬픔을 놀아주랴' 

등이 있다. 2011년 휴스턴 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대상, 서재필 언론문화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

상, 사회문화부분상 가톨릭매스컴대상을 수상했다. 현재 KBS 다큐멘터리국 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